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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집에 대하여 1 -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자료집의 평가

2 0 1 4 년 도 ( 헤 이 세 이  2 6 년 도 ) 부 터  내 각 관 방  영 토 ·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에 의해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가 

이 루 어 져  왔 다 .  위 탁  업 무 에 서  수 집 된  자 료 는  영 토 ·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설치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내의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자료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있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자료 이미지(PDF 파일)와 자료 개요, 

내용 견본(관련 부분 발췌) 및 속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자료 조사 보고서는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판)으로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을 시대 

구분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제에 따른 해설과 

자료 소개가 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료 이미지를 완전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및 다케시마에 대한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자료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해설이 포함된 형태로 자료 

이미지 전체 또는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이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 조사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연구위원회(멤버는 오른쪽에 기재)의 감수를 받았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각각 소장기관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공개에 협력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해당 자료가 장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수록하였고, 

페이지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이미지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의 텍스트를 

‘내용 견본’으로서 입력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구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자체로 치환

(島根縣→島根県(시마네현) 등)하였고 판독이 곤란한 문자는 ■

으로 표시했으며 명확한 오자나 오기를 그대로 입력한 부분에는 

‘(원문 그대로)’를 넣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을 넣었다.

에도 시대(1603~1868)에 요나고 주민(오야(大谷) 가문, 무라카와(村川)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도항했고, 그 도중에 있는 다케시마에서 어렵에 종사하였다.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항은 1618년(겐나 4년)에 시작되어(1625년이라는 설도 있다), 1696년(겐로쿠 9년)의 이른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元禄竹島一件)’으로 에도 막부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접어들며 다케시마 이용이 다시 활발해졌고 1905년,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삼았다. 그 후 시마네현은 

어업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를 현 지사 허가 어업으로 하며 강치잡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주고 관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등의 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2년(쇼와 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 1954년(쇼와 29년) 이후 다케시마를 실력 

행사로 점거해 지금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에도 시대를 ‘시대 구분 I’, 메이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를 

‘시대 구분 II’,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무렵까지를 ‘시대 구분 II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표면화되어 가는 시기를 ‘시대 구분 IV’로 설정하고 있다(다음 페이지에 시대 

구분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요 사건).

이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 3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 이용’은 17세기에 일본인이 울릉도로 도항하는 

도중 현재의 다케시마에도 건너가 산품을 획득하는 등 실제로 이용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먼저 요나고의 주민(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에 도항하게 

된 경위와 도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게재했고, 이어서 막부 공인 아래에 현재의 다케시마에  

도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또 울릉도와 다케시마로 도해하여 얻은 산품을 

막부에 헌상했던 기록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평가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위원회 위원

위원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전 도카이대학 법학부 교수

위원　나카노 데쓰야(中野 徹也)
간사이대학 법학부 교수

위원　다카이 스스무(髙井 晉)(좌장)
일반사단법인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이하 일본어 50음순

위원　나가시마 히로키(永島 広紀)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자료집의 평가

◎에도 막부의 허가 아래에 요나고의 주민이 울릉도에 도해했고, 그 도중에 다케시마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막부 공인 아래에 다케시마로 도해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다케시마에서 획득한 산품을 막부에 헌상하는 등 사업했던 모습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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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목적 (1)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시대 구분 설정

(2) 자료집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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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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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를 둘러싼 동향

에도 막부 출범

1603년
게이초 8년

쇄국령

1633년
간에이 10년

1868년
게이오 3년

1868년
메이지 원년

1871년
메이지 4년

왕정 복고 
대호령

메이지 
정부 수립

번(藩)을 
폐지하고 
현(県)을 설치

1904년 2월 8일
메이지 37년

일러 전쟁 
개전

1905년 9월 5일
메이지 38년

일러 전쟁 종결

1939년
쇼와 14년

제2차 세계 대전 개전

1950년 6월
쇼와 25년

한국 전쟁 발발

1951년 9월
쇼와 26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45년 8월
쇼와 20년

포츠담 선언 수락
: 종전

중
앙

지
방

1900년(메이지 33년)에도 시대 1905년(메이지 38년) 1945년(쇼와 20년) 1953년경~

관
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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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다
케
시
마
의 

산
업 

이
용

울릉도에서 벌목과 어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케시마도 이용되게 됨

오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에서의 
사업에 대해 막부 최고 
관직인 로주(老中)의 
비공식적인 승낙을 얻음

다케시마에서도 막부 공인하에 도항,
 강치잡이, 전복 채취 등이 이루어짐

강치 어업자가 관유지 
사용 청원을 시마네현에 
제출(대략 5년마다 계속)

1906년-

오오야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우한 
조선인 2명을 데리고 돌아옴

1693년

막부가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울릉도 도항 허가

1618년(1625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

1696년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오사카 광산 감독국이 
신청자에게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권을 허가

1939년 6월 6일

포츠담 선언 수락
1945년 8월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고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5년 5월

1849년

시마네현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외 3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 감찰 1장 교부

1905년 6월 5일

강치 어업자에게 관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

1906년-

시마네현의 허가하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 해조와 조개류 채취 등이 
이루어짐

다케시마에서 여러 사업자에 
의해 강치잡이 등이 이루어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됨

항복 문서 조인
일본 선박의 이동 금지
(SCAPIN-1)

1945년 9월 2일

각종 제한

GHQ 설치
1945년 10월 2일

다케시마를 극동 공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

1947년 9월/1951년 7월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장으로 재지정

1951년 7월

일한 정부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표면화됨

1952년 1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9월 25일

점령하에서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이동이 

크게 제한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행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외 일부 도서로 

한정되어 다케시마를 포함한 영역이 

제외됨(SCAPIN-677 등)

다케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울릉도에 
도항한 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

프랑스의 포경선이 
다케시마를 ‘발견’. 
서양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불리게 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

1951년 3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일본 외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이 선언에 대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일본은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의 요구에 

강력히 항의. (1952년 1월 28일)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 포기할 

도서에 다케시마

(Dokdo)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구

1951년 7월 19일여
러 

나
라
의 

동
향

한
국
의 

동
향

연
합
국
의 

동
향, 

인
식

일
본
에
서
의 

동
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1951년 9월 8일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부

1951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1952년 4월 28일

1953년 7월 12일-

순시선에 대한 총격 등 
사건 발생
한국인이 불법으로 상륙해 

있던 다케시마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과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

1954년 6월 11일

이후 다케시마가 

한국에 불법 점거됨

이후 1962년, 2012년 8

월에 제안. 한국은 모두 

거부함

각종 제한 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점령하에서의 각종 제한도 해제됨.

단, 다케시마는 일미 안보조약에 근거해 폭격

훈련 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가(1952년 7

월) 약 8개월 후에 해제됨(1953년 3월)

미국,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에 남겨졌다고 인식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의 대여를 청원

1904년 9월 29일

시대 구분 I 시대 구분 IV시대 구분 III시대 구분 II
일본인의 다케시마 이용 시마네현 편입과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연합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취급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와 우리나라의 항의

조약 초안 작성에 참여한 
국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공유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일본과 각국이 항의

※이른바 ‘러스크 서한’

자료 예:
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의 보고(1953년)
밴 플리트 특명 대사 보고서(1954년)

1836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이 교섭

1693년

한국에 의한 ‘해양 주권 선언’평화조약 초안에 
대해 요구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다케시마에 파견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설립(등기)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진행됨(경쟁 상태가 됨)

1905년1904년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3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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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겐나 3년), 회선업에 종사하던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大谷甚吉)는 에치고(越後 ,  현 니이가타)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난해 울릉도에 표착했다. 섬을 답사한 오야는 그 

섬이 무인도이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결의했다(→

No.1).

오야는 같은 요나고 주민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와 

공동으로 막부에 청원하였고, 1618년(겐나 4년)에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주 앞으로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항 허가를 

통지해 사업이 시작되었다(→No.2)(※1).

이후 양가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 도항해 수개월씩 체류하면서 

전복, 강치를 중심으로 각종 산품 을 획득하며 도항 도중에 

다케시마를 항해의 이정표로 삼고, 또한 강치나 전복 어획지로 

이용했다(6페이지 그림 참조).

이 사실은 오야 가문에 전해지는 문서(※2: 오야 가문 문서)나 

돗토리번에서 요직에 있던 무사가 양가의 사업에 대해 정리한 자료

(→No.3) 등에 기술이 보이며, 에도 시대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야 가문 문서나 당시 작성된 

그림(※3) 등으로 알 수 있다.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는 아베 시로고로(阿倍
(部)四郎五郎)(※4)라는 하타모토가 로주에게 청원해 로주가 연명

(連名)으로 돗토리 번주 앞으로 허가를 냈다. 이후에도 아베 

시로고로가 오야, 무라카와와 막부 사이를 중개하며 쇼군을 배알

(‘오메미에’라고 불림)하거나  산품을 헌상했다 (아래 그림 참조).

❸

❹

❺

약 158km

울릉도

조선 오키섬

요나고

일본해

부산(왜관: 일본인의 거주지)

종(宗) 가문이 대대로 
번주를 맡았다

약 67km

약 88km

쓰시마번

다케시마를 경유하고, 바로 울릉도로

후쿠우라

(도젠(島前)) (도고(島後))

(당시에는 ‘다케시마’로 불림)

4월 상순에 출발

매년 음력 2월경 출발

다케시마 (당시에는 ‘마쓰시마’로 불림)

그림: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 경로(「다케시마 고 (竹島考)」(→No.3) 등을 바탕으로 작성)

※1 당시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불렸기 때문에 이 허가 통지는 ‘다케시마’ 도해 허가라고 되어 있다. 또, 이 허가는 1625년(간에이 2년)이라는 설도 있다.
※2 오야 가문의 문서는 2019년(헤이세이 31년) 1월, 대부분이 시마네현에 기증되었다.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 판)) 15페이지 

참조.
※3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2019년도 판(헤이세이 31년도 판)) 25페이지 참조.
※4 대대로 시로고로라 칭했다. 오야도 대대로 규우에몬(九右衛門), 무라카와도 대대로 이치베(市兵衛)라 칭했다.

에도 시대에는 회선업에 벤자이센(弁財船)이라는 배가 
이용되었다. 2척의 배에 50명 정도가 타고 있던 것, 훗날 1척이 
되어 승선 인원도 줄어든 것, 200석적(약 58m3)의 크기였던 
것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벤자이센의 모습
· 우와노리(上乗、총지휘) 1명
· 선두 1명
· 강치 어부 2명
· 전복 채취자 3명
· 대장장이·배 목수·통 목수·조타수 각 1명
· 선원 10명

선원 구성 예(1666년의 경우)

작성 연대 미상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1

울릉도 도해의 경위를 기록한 오야 가문 
자료.  오야 진키치(大屋(谷)甚吉)가 
에치고에서 돌아가던 도중 울릉도에 
표착했을 때 현지를 조사해 도해하는 것을 
결의한 이야기가 나온다.

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췌 사본
울릉도 도해의 경위를 전하는 오야 가문의 문서

p.15

1618년(겐나 4년) 5월 16일
소장: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No.2

에도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 허가 취지를 돗토리 번주에게 
통달한 공문서. 양가는 도해 면허의 봉서
(奉書) 사본을 소지하고 매년 번갈아 
울릉도에 도해했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어면(御免) 달서(達書) (사본)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를 허가하는 통달

p.21

1828년(분세이 11년)
소장: 돗토리 현립 박물관

No.3

돗토리번에서 요직에 있던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라는 무사가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사업에 대해 훗날 편찬한 
책. 도해 경위, 울릉도, 다케시마의 지리나 
강치 등의 산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케시마 고(竹島考)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에 대해 훗날 정리한 책

p.23

도해 이정표나 계류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해 강치나 
전복 어업도 했다. 1661년부터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매년 교대로 도항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구모즈(雲津)에 들러 사람이 승선

매년 음력 2월경 요나고를 출발

울릉도에는 수개월 체류했다. 1666년에는
2척으로 울릉도로 향해, 짐을 실으려고 현지에서 
배를 조달해 3척으로 돌아갔으나 1척만 남은 적도 
있었다.

본토를 떠난 배는 우선 오키에 들러 도항 준비를 
하고 사람도 여기서 합류했다.

❹

❷
❶

❺

❸

❶

❷구모즈

쇼군

로주 (老中, 막부 간부)

(将軍)

지샤부교

하타모토

오야 규우에몬

돗토리번

무라카와 이치베

도해 허가
전달

조정

공동 사업
(울릉도, 다케시마로)

오메미에
(배알)

(봉서)

그림: 막부 허가 및 공인 아래에 실시된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 사업

(1)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 허가

(2) 다케시마 도해

산품 납입, 
산품으로 
대여금 상쇄 등

자금 대여 등의 
사업 지원

산품 
헌상

산품 
주문

(寺社奉行, 
종교행정을 
담당하는 봉행)

조정 
의뢰

(旗本, 쇼군 직속 무사)
(아베 시로고로)

수개월 체류 
7, 8월경 
배로 돌아옴

(福浦)

(雲津)

쓰시마번이 
조선과의 
교류 창구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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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년(만지 3년) 9월 5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4-2

아베 시로고로(→No .4 -1 )의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이 오야 규우에몬 
앞으로 보낸 서한. 현재의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선대 시로고로가 로주의 허락을 
얻었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베 가문의 
재정대로 실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1681년(엔포 9년) 5월 13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5

1681년(엔포 9년) 5월, 오야 규우에몬 
가쓰노부가 울릉도 도해에 대해 막부 
장교에게 설명한 사본. 24, 5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의 중개로 다케시마를 배령해 
강치 기름을 조금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1660년(만지 3년) 9월 4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4-1

울릉도 도항에 대해 막부와 오야 가문, 
무 라 카 와  가 문  사 이 를  중 개 하 던 
하타모토인 아베 (阿倍 (部 ) )가  오야 
규우에몬(大谷九右衛門)에게 보낸 서한. 
현재의  다케시마  도항에  대해서도 
무라카와 이치베와 상담한 대로라 하며, 
가신이 자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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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료에서 확인되는 오메미에(배알)의 기록

1626년

1638년

1645년

1657년

1659년

1665년

1671년

1679년

1681년

1685년

1689년

1694년

(간에이 3년)

(간에이 15년)

(쇼호 2년)

(메이레키 3년)

(만지 2년)

(간분 5년)

(간분 11년)

(엔포 7년)

(엔포 9년)

(조쿄 2년)

(겐로쿠 2년)

(겐로쿠 7년)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즈미(村川市兵衛正純)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즈미

： 오야 규우에몬 가쓰무네(大谷九右衛門勝宗)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즈미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키요(村川市兵衛正清)

：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키요

：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

： 오야 규우에몬 가쓰노부(大谷九右衛門勝信)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가쓰(村川市兵衛正勝)

： 오야 규우에몬 가쓰노부

： 무라카와 이치베 마사가쓰

： 오야 규우에몬 가쓰후사(大谷久右衛門勝房)

출처: 가와카미 겐조 「다게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1966) 91페이지

막부는 오야, 무라카와에게 오메미에(쇼군을 배알함)를 허락하여

(※5), 오야, 무라카와는 수년에 한 번씩 쇼군을 배알했다(아래 표 

참조). 그때 막부 간부에게 울릉도, 다케시마의 산품을 헌상했다. 

헌상 기록에는 막부 간부에게 500개입, 300개입의 전복 꼬치나 

통째로 말린 전복을 헌상했다는 기술이 있어 해산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o.6 , No.7, No.8). 돗토리번은 오야, 

무라카와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산품을 구입해 대여한 자금을 

상쇄하는 등 사업을 지원했다(→No.9). 돗토리번의 기록에는 1695

년(겐로쿠 8년) 9월, 다케시마에서 채취한 전복을 통째로 말린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松島円干鮑)을 쇼군에게 헌상했던 것도 쓰여 

있다(→No.10).

작성 연대 미상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6

오야 가문이 훗날에 정리한 기록이며, 2
대인  규우에몬  가쓰자네가  쇼군을 
배알하고 헌상한 것에 대해 쓰여 있다.

1671년(간분 11년) 5월 15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7

오야 규우에몬이 1671년(간분 11년) 쇼군을 
배알했을 때 말린 전복을 헌상했던 상대에 
관한 기록. 대상에 따라 500개입, 300개입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79년(엔포 7년)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8

오야 규우에몬이 1679년(엔포 7년) 8월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록. 전복 꼬치의 수량이 300개입, 
500개입, 700개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대 미상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9

돗토리번이 울릉도, 다게시마산 전복 꼬치, 
통째로 말린 전복을 구입한 기록(목록). 
산품의 양과 대가, 총액도 기록되어 있다.

1695년(겐로쿠 8년) 9월 21일
소장: 돗토리 현립 박물관

No.10

돗토리번의 기록(번정 자료).  1695년
(겐로쿠 8년) 9월 21일에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에서 채취한 전복을 통째로 말린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松島円干蚫 )을 
쇼군에게 헌상했음이 쓰여 있다.

또 1618년(※1)의 막부에 의한 도해 허가는 울릉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오야 가문·무라카와 가문은 울릉도로 가는 경로에 

있는 다케시마에도 들렀다. 특히 무라카와 가문이 다케시마 

도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으나 아베 시로고로의 제안으로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서도 양가가 매년 교대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아베 시로고로가 로주의 허락을 얻은 것이 오야 가문 문서로 

전해지고 있다(→No.4-1, 4-2).

이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서는 1681년(엔포 9년)에 막부의 

장교가 오야 가 문의 집에 머물렀을 때 당시 당주였던 오야 

규우에몬 가쓰노부가 울릉도 도해에 대해 설명한 기록에도 적혀 

있다. 그 기록에는 24~25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의 중개로 

다케시마를 배령해 강치 기름을 조금 얻었다고 되어 있다. 1681

년의 24년 전은 1658년에 해당하는데, 상술한 아베 시로고로가 

로주의 허락을 얻은 시기와 부합한다. 현재의 다케시마에도 막부의 

공인 아래에 도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No.5).

※5  쇼군 직속 무사인 하타모토, 고게닌 중에서도 원칙적으로 오메미에(쇼군을 배알함)를 허락받은 것은 하타모토뿐이었다.

아베 곤파치로(阿倍権八郎)가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大谷九右衛門勝実) 앞으로 보낸 서한

다케시마 도해에 관한 문서(1)

엔포 9년 유년에 순검사(御順見様)가 숙박했을 당시 고한 기록(사본)
오야 가문이 막부의 장교에게 한 다케시마 도해의 설명

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췌 사본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九右衛門勝実)가 
쇼군을 배알한 기록

기록(쇼군을 배알했을 때 막각에게 말린 전복을 
헌상했음을 알 수 있는 사본)

오야 가문이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한 기록

진상된 전복 꼬치의 목록
오야 가문이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한 기록

미년 다케시마 마쓰시마 전복 꼬치, 통째로 말린 전복 목록 사본
돗토리번이 전복을 구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겐로쿠 8년 에도에서 일기 해년 7월 삭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산 전복을 쇼군에게 
헌상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

p.33

p.37

p.29

p.41

p.47

p.51

p.57

p.59

아베 가문의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亀山庄左衛門)이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 앞으로 보낸 서한

다케시마 도해에 관한 문서(2)

(3) 막부에 산품 헌상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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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막부는 1633년(간에이 10년)에 이른바 쇄국령을 내렸으나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사업에 의한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는 

계속되어 70년 이상에 걸쳐 평온하게 이어졌다. 1692년(겐로쿠 5

년), 무라카와 가문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했을 때 조선에서 

온 출어자와 조우했다. 이듬해 오야 가문이 울릉도에 건너갔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그 증거로 조선인 2명을 데리고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쓰시마번을 창구로 삼아 조선에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막부는 1696년

(겐로쿠 9년) 1월 28일 양국민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No.11).

한편, 현재의 다케시마에는 양국민이 뒤섞이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며, 조선이 영토 주장을 하는 일도 없었다(※6).

1696년(겐로쿠 9년) 1월 28일
소장: 요나고 시립 산인역사관

No.11

막부가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에게 
허가한 울릉도 도항과 이후 울릉도 어업을 
금지한 것을 돗토리 번주에게 전하는 로주 
연서(連署)의 봉서(쇼군 가문의 명령을 
다이묘(영주)에게 전하는 서장). 1696년
(겐로쿠 9년) 1월 28일 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제금(渡海制禁)의 봉서(사본)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통달

p.61

※6  당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울릉도뿐이며,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서는 금지되지 않았다.

(4) 도해 금지 통지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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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No.1에도 시대의 다케시마 이용

울릉도 도해를 결의

이 당시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1617년 No.1

오야 진키치(회선업에 종사하던 
요나고의  주민 )가  에치고에서 
돌아오던 길에 조난해 울릉도에 표착. 
조선에서 떨어져 있어 인가가 없고, 
산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도해를 결의 다케시마를 정확히 인식

오야 가문에 남은 자료(오야 가문 문서) 
중에 보이는 서한이나 당시의 그림 등에서 
이 시기에 다케시마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라카와 가문의 다케시마 도해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에 
적극적으로 도해하고 있었으며, 
1660년 이전에도 도해했었다.

무라카와 가문의 다케시마 도해
오야는 아베 시로고로(하타모토)의 
중개를 통해 같은 요나고 주민인 
무라카와 이치베와 공동으로 막부에 
도해 허가를 청원함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에 도해
울릉도에서 벌목이나 어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울릉도 항해 도중에 있는 
다케시마도 이용되었다.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허가

1618년 No.2

에도 막부가 봉서를 가지고 돗토리 
번주에게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 허가를 통지. 
양가는 봉서의 사본을 가지고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 도해
※1625년이라는 설도 있다.

1681년 5월
No.5

1660년 No.4-2No.4-1

1696년 1월 28일 No.11

다케시마에서 양국민이 
뒤섞이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며 ,  조선이 영토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 금지를 통달

1693년

에도 막부의 명령을 받아 쓰시마번은 
안용복 (安龍福 )  등을  조선으로 
송환하고 조선에 울릉도 도해 금제를 
요구하는 협상을 개시. 그러나 조선 
측은 울릉도는 예로부터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해 협상은 난항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조가 협상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로주의 
허락을 얻었음을 통지

현재의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선년 아베 시로고로(선대)가 
로주의 허락을 얻었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베 가문의 
재정대로 실행하도록 아베  가문의  가신이  오야 
규우에몬에게 지시

오야 가문이 막부의 장교에게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설명

막 부 의  장 교 ( 순 견 사 ) 에 게  오 야 
규우에몬이 울릉도 도해에 대해 설명. 
오야는 현재의 다케시마에 대해 24~25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의 중개로 배령해 
강치 기름을 조금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695년 9월 21일 No.10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산 
전복을 쇼군에게 헌상

돗토리번의 기록(번정 자료)에 다케시마에서 
채취한 전복을 통째로 말린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松島円干蚫)을 돗토리번이 쇼군에게 
헌상했던 것이 쓰여 있다.

1626년 이후 No.8No.7No.6

오야, 무라카와가 쇼군을 
배알하고,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

막부가 오야, 무라카와에게 오메미에(쇼군을 배알함)를 
허락하여 오야, 무라카와는 수년에 한 번씩 쇼군을 
배알했다(7페이지 참조). 그때 막부 간부에게 울릉도, 
다케시마의 산품을 헌상

No.9돗토리현이 울릉도, 
다케시마의 산품을 구입
돗토리번은 오야, 무라카와에게 
자 금 을  대여하거나  울 릉도 , 
다케시마의 산품을 구입해 대여한 
자금을 상쇄하는 등 사업을 지원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오동나무 목재(멜대), 
   굵은 대나무(화병) 등 울릉도의 산품을 
   주문받기도 했다.

1692년, 1693년

막부는 양국민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에게 허가한 울릉도 도해를 
금지. 돗토리 번주에게 통달

무라카와 가문, 오오야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선에서부터의 출어자와 조우

조선왕조는 15세기 이래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 ·거주를 금지하였으며, 울릉도는 
무인도가 되었다.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空島政策)

1692년, 울릉도로 간 무라카와 가문은 많은 조선인과 
조우 .  이듬해  도해한  오야  가문도  조선인과 
조우했으며, 어업을 하지 못한 증거로 그 자리에 있던 
안용복과 또 다른 한 명을 일본에 데려갔다.

※다케시마 도해는 금지하지 않음

③쇼군을 배알하고 산품을 헌상한 것 등에 관한 자료

No.3

※

울릉도와 다케시마에서 얻은 
수익에 관한 계약

울릉도와 다케시마 도해 사업은 기후 
영향  등으로  인해  해마다  손익이 
변동하였기 때문에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수익 분배 계약을 맺었다.

①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전하는 자료

에도성의 니시노마루(西の丸)를 정비할 때 서원의 
마루판이나 책장 선반을 납입하기도 했다.

①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 
전하는 자료

②막부 공인 아래에 다케시마로 
도해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④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전하는 자료

③쇼군을 배알하고 
산품을 헌상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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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